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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별로	 골라가는	 색다른	 오스트리아	 여행	 상품	 추천	
- 뻔한	 동유럽	 패키지여행은	 NO!	 소도시	 포함	 신규	 오스트리아	 일주	 상품	 출시	

- 이색	 신혼	 여행,	 오스트리아	 스파	 허니문	

- 전문	 스키	 지도자와	 함께하는	 오스트리아	 스키	 여행	
 

매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젠 ‘유럽여행 한 번 가기 어렵다’는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최저가 보다 ‘나‘, ‘심리‘, ‘가성비‘의 합성어로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나심비가 

2019 년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여행사들도 천편일률적인 여행 상품 개발에서 

벗어나, 여행객들의 다양한 컨셉과 일정을 고려한 색다른 여행상품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최신 여행 소비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신규 오스트리아 여행 상품 

세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 패키지 여행으로 오스트리아 소도시 여행을 “편리하게“ 

한진관광 – [프리미엄] 오스트리아 일주 9 일 (상품 번호 KW42566) 

장거리 여행지가 점차 재방문자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한나라만 집중하는 모노 

상품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는 자유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이지만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한진관광은 보다 

깊이 있는 오스트리아를 경험할 수 있는 일주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오스트리아의 

숨겨진 보석인 알프스 지역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 마을 첼암제 – 카프룬(Zell am See – 

Kaprun), 문화가 살아있는 미식의 도시 그라츠(Graz) 등 타 여행사 동유럽 패키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 신규 도시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은 324 만원부터. 

 

■ 로맨틱 한 힐링과 즐거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오스트리아 허니문 자유 여행 

샬레 트래블 & 라이프 – 오스트리아 스파 허니문 

2019 년 신혼 여행을 계획 중에 있다면 관광, 휴양, 쇼핑, 대자연이 모두 있는 오스트리아로 이색 

신혼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오스트리아 엘리자벳 황후가 사랑한 온천 휴양 도시이자 

염수 온천으로 유명한 바트 이슐(Bad Ischl) 온천 리조트 1 박 외에도 꽃할배도 반한 장크트 

볼프강(St. Wolfgang) 레이크 뷰 호텔 투숙으로 새로운 신혼 여행지를 찾는 신혼 부부들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가격은 260 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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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수록 움직이자…오스트리아 스키 여행 

헬로스키 – 최성호 데몬과 함께 떠나는 오스트리아 스키 아마데 

좀 더 액티브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알파인 스크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의 최대 스키 연합인 스키 

아마데(Ski amade)로 떠나보자.  스키 여행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키 아마데에서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선발 전문 스키 지도자인 최성호 데몬스트레이터 레슨을 받아볼 수 있는 본 

상품은 2019 년 3 월 16 일 단 하루 출발하는 상품으로, 가격은 349 만원부터이다.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김윤경 과장은 “판에 박힌 여행지 보다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며 “기존부터 잘 알려져 있던 비엔나, 할슈타트 

이외에, 첼암제-카프룬, 그라츠, 바트 이슐 등 소도시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여행객의 보다 

다양한 여행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동화에서 나온 듯 그림 같은 마을과 모차르트, 사운드 오브 뮤직 등 한국인들에게 오스트리아는 음악과 예술의 

나라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이 국토의 2/3 를 뒤덮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알프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닌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장대함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는 자연과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도시까지 오스트리아는 자연과 문화를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관광청 웹사이트(www.austria.inf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 사무소 

김윤경 과장 

E-mail: dara.kim@austria.info 


